
2026 국내 축제 매력도 지수 리포트

전북 남원시 · 전통역사 · 역사

춘향제
3위 1위 1위

종합 요약

축제 성과 지수

최종지수 8.84 / 10점 · 전국 3위

인지도 7.69 / 10점 · 전국 8위

매력도 10.00 / 10점 · 전국 1위

SNS 언급량 ＊ 축제 기간 ±1개월 수집 기준

2024.07~2025.06 9,065 건

2025.07~2026.06 10,945 건

전년 대비 +20.7%
긍정 중립 부정

주요 매력 포인트 · 개선 포인트

주요 매력 포인트 개선 포인트

유사 축제 비교

춘향제 8.84

백제문화제 8.52

단종문화제 6.17

5.06

신라문화제 4.89

가야문화축제 4.70

권역 내 축제 순위 전북 13개 기준

1. 춘향제 8.84

2. 임실n치즈축제 6.03

3. 무주반딧불축제 5.30

4. 김제지평선축제 5.20

5.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4.95

6. 부안마실축제 4.79

소셜 반응

콘텐츠 경험

긍정
춘향선발대회부터 국악대전, 랩
판소리 배틀까지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구성이
신선하다는 평이 많음

부정
체험 공간이 협소하고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짧아 아쉽다는
의견이 있음

현장 체험

긍정
가격을 공개한 먹거리존과
미꾸라지 잡기·전통혼례 체험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호평받음

부정
먹거리존에 인파가 몰려 주문과
좌석 확보에 긴 대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음

방문 과정

긍정
공영·임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셔틀버스 4개 노선을 운행해 외곽
주차 후 접근이 수월해졌다는
평이 있음

부정
차량 통제 구간이 많아 자가용
진입이 어렵고 연휴와 겹치면
정체가 극심하다는 불만이 큼

주변 지역 특징

긍정
광한루원과 요천 일대를 낮부터
밤까지 잇는 동선이 하루 코스로
알차다는 반응이 많음

부정
축제만 보고 돌아가기엔 아쉬운데
체류를 유도할 연계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전국 1,452개 축제 중 전통역사 분야 중 전북 13개 축제 중

전국 1,452개 축제 중 종합 3위·전통역사 분야 1위로, 매력도는 만점(10.00)을 받아 방문 경험의 질에서 전국 최상위에 올랐음
바가지 논란을 걷어낸 먹거리존 개편이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을 바꾼 계기로 꼽히며 만족도를 끌어올림
다만 다녀온 사람의 평가에 비해 축제를 아는 사람은 아직 적어, 전국 단위 인지 확산이 남은 과제로 지목됨

95회를 이어온 국내 최장수 전통축제로 광한루원이라는 고유한
무대를 갖춤
요천 등불과 광한루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야경이 사진 명소로
꼽힌다는 평이 많음
먹거리 가격을 사전 공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 없는
축제라는 평가가 자리 잡음
시민이 직접 꾸리는 대동길놀이 퍼레이드가 여느 지역축제와 다른
규모를 보여줌

광한루원 일대 주차난이 심해 임시주차장과 셔틀에 의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5월 황금연휴와 겹쳐 진입 도로 정체가 명절 수준에 이른다는
의견이 있음
먹거리존 인기가 높아진 만큼 대기 줄과 좌석 부족이 새로운
불편으로 떠오름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로 동선이 나뉘어 하루에 다
둘러보기 어려움

아산성웅이순신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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